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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Mugunghwa, one of the most prominent national symbols of Korea, is a significant design 
source for producing cultural products. However, there has been a limitation to reflecting the 
identity of Korea using the design due to a lack of study and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f 
Mugunghwa in history. Therefore, the researchers analyzed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Mugung- 
hwa in cultural artifacts such as costumes, money, and stamps. Based on this, the study puts for-
ward the following suggestions. First, the patterns of Mugunghwa should be categorized as a solo 
figure, a flower with pastels and the stem and a group of flowers as a unit. Second, there are 
two ways of expressing the flower: using realism and abstraction. Mugunghwa comprises of five 
pastels with elongated depth in the middle. The pastels spread out like the spokes of a wheel 
from the center; leaving a feeling of unevenness and the rims of the pastels are shaped in waves. 
The study puts forward the following suggestion: First, find the prototypes for different design 
characteristics. Second, develop motifs and patterns that reflect the given prototypes. Finally, ap-
ply the design to most popular cultural items such as T-shirts, neckties and bags. The ultimate 
purpose of the study lies with the hope that it will contribute to promoting the Korean beauty 
throughout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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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디자인 분야에서 자국의 정

체성을 강조하는 추세이다. 미국의 성조기, 영국의

잭유니온 등 국기를 이용하거나 미국의 독수리나 호

주의 캥거루 등 국가를 상징하는 동물을 활용하는

등 국가상징은 디자인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

라에서도 국가 상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축,

공예 등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서 그 활용을 시도하

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도 우리 민족의 기저에 흐르

는 문화적 특징과 민족문화의 정수를 찾기 위해 전

문가 자문과 국민의 선호도를 근간으로 ‘대한민국

100대 민족문화 상징’을 추출하였다. 독도, 소나무 등

의 자연 상징, 한복, 한옥 등의 생활 상징, 한글, 판

소리 등의 언어 및 예술 상징이 선정되었으며 민족

상징으로는 태극기와 무궁화가 꼽혔다.1) 즉 무궁화

는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상

징으로 나라꽃이라 할 수 있다.

국화로서 무궁화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무궁

화를 활용하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무궁화를 소재

로 한 패션쇼가 개최되었고2), 광복절 특집 패션화보

의 배경으로 무궁화가 연출되기도 하였다.3) 글로벌

기업인 스타벅스(Starbucks)에서는 삼일절 특집으로

무궁화무늬 텀블러를 출시하였으며4), 패션 브랜드

구찌(Gucci)에서는 한국 매장 오픈기념으로 무궁화

무늬의 가방과 슈즈를 기획하기도 하였다.5) 아디다

스(Adidas)에서도 유명 디자이너인 제레미 스캇

(Jeremy Scott)과의 콜라보레이션의 일환으로 무궁

화 트레이닝복과 핸드폰 케이스를 출시하였으며, 이

를 국내외 유명인이 착용하여 젊은 층의 관심을 끌

었다.

그러나 대부분이 국가적 행사나 브랜드의 일회성

이벤트로 기획된 것으로 실용적인 패션상품에서 국

화인 무궁화무늬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영국의 장

미나 일본의 벚꽃, 캐나다의 단풍나무, 미국 하와이

주의 하와이 무궁화 등이 패션 및 각종 문화상품에

활용되는 국외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도 국가

브랜드와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국가상징으로서 무

궁화를 패션 문화상품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식물이나 꽃은 탈이데올로기적, 탈정

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자체가 아름다움을 지

니고 있다.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해 국화(國花)를 활

용할 경우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6) 무궁화는 여타의 국가 상징물

보다 패션 제품에 적용될 가치가 크다.

이제까지 무궁화무늬를 활용한 선행연구에는 무궁

화무늬를 패턴 및 텍스타일로 개발한 연구7)와 의류

개발에 관한 연구8), 문화상품에 접목한 연구9) 등이

있었다. 대체로 일반적인 패션상품을 대상으로 한 연

구이며, 국가상징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

는 박물관용 패션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

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무궁화무늬는 무

궁화의 생물학적 특징을 반영한 것이 대부분이었으

나 박물관의 특성상 박물관 패션문화상품을 개발하

는 데에는 유물에 나타난 무궁화의 이미지를 활용하

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대 이후의 여러 유물에 나타난 무궁화

무늬를 수집, 분석하여 조형적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박물관용 패션문화상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국가브랜드 및 이미지, 국가상징에 관

한 선행연구와 무궁화무늬 유물이 실린 도서 및 간

행물을 대상으로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무궁화

무늬를 활용한 국내 박물관 패션문화상품의 사례와

국화(國花)를 응용한 국외의 사례를 온라인을 통해

수집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유물에 나타난 무

궁화무늬를 활용한 디자인 18점을 제안하였으며, Hand

Drawing, Adobe Illustrator CS5, Adobe Photo CS5

를 활용하여 디자인 작업을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국가상징과 문화상품
국가상징은 한 국가를 연상케 하는 일종의 상징부

호이며, 어느 한순간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그 나라의 문화ㆍ역사ㆍ사

상이 스며들어 생성된다.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는 이

를 법령으로 규정하거나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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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에는 국기, 국가, 국화 등의 공식적 상징과 유

명 조형물, 특산물 등의 비공식적 상징이 있다.10) 이

러한 국가상징은 디자인의 모티프로 사용됨으로써

국가브랜드 또는 국가이미지 조성에 활용되고 있다.

국가브랜드(national brand)는 한 나라에 대한 호감

도 또는 신뢰도이다. 이와 유사한 개념에는 ‘국가이

미지’가 있는데, 국가이미지가 특정 국가에 대해 사

람들이 가지는 주관적 인상이나 지식 등을 일컫는

것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형성된 반면,

국가브랜드는 자국의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포지셔닝

한 것이다.11) 두 개념 모두 한 국가의 정체성 또는

고유성에 기반을 두며,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된다. 사

회ㆍ문화적 차원에서는 국민 통합, 국가 위상의 제고,

대외 활동의 원활화 등에 기여하며, 관광객들에게는

여행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12) 따라서 세

계 각국은 국가브랜드를 형성하고 국가이미지 제고

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확고한 국가이미지는 내국인에게도 유효하지만,

특히 외국인에게 의미가 있다. 이러한 국가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대표적 공간이 박물관이다. 박물관은

역사적인 유물의 전시, 수집 및 보존, 교육 등의 역

할을 할 뿐 아니라, 최근에는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한 국가의 문화를 체험하고 문화콘텐츠를 상품화하

는 곳으로 변화하고 있다.13) 특히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오는 관광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주

5일제의 시행 등에 따라 문화적 요구가 높아져 내외

국인의 박물관 방문이 늘고 있다. 방한 관광객의 방

문지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통계 포털의 2011년

관광통계에 따르면14), 외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방문

지로서 명동(55.3%), 동대문(45.8%), 남대문(33.7%)

등의 대표적인 쇼핑센터의 뒤를 이어 박물관(21.8%)

을 선택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박물관은 우리의 역

사와 문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대한민

국의 국가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박물관 내의 기념품점에서

판매되는 문화상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한국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국가브랜드를 각인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2. 국화(國花)무늬를 사용한 국내외 박물관
패션문화상품 분석

국내 박물관에서 판매하는 패션문화상품 디자인에

국가상징이 활용된 구체적 사례를 찾아보기 위해 온

라인으로 접근이 용이한 박물관 문화상품 판매처를

조사하였다. 국립박물관에 문화상품을 제공하는 국립

박물관문화재단15)의 인터넷쇼핑몰과 한국문화재보호

재단16)의 전통문화상품쇼핑몰을 조사하였으며, 조사

기간은 2013년 4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이다.

조사 결과 박물관에서 판매되는 패션문화상품은

총 190건이었으며, 이 중 국가상징을 사용한 제품은

총 16건으로 전체 상품 수의 8.4%에 해당하는 많지

않은 수량이다.17)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상징을

활용한 박물관 문화상품은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

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활발한 디자인 전개

가 필요하다. 사용된 국가상징에는 태극기 또는 태극

(7건), 한글(4건), 탈춤(3건), 호랑이(2건)가 있다.

그러나 무궁화를 활용한 제품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제품별로 살펴보면 넥타이(5건), 손수건(1건), 가

방(1건), 여권지갑 또는 명함지갑 등의 지갑(4건),

열쇠고리(2건), 네임택(1건), 손목시계(1건), 핸드폰

고리(1건)에 국가상징이 적용되었다. 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이므로 비교적 부피가 크지 않

으며 일상적인 생활용품에 가까운 것으로 유행을 많

이 타는 의류는 개발이 미진하였다. 현재 의류에서

판매가 높은 티셔츠 등으로 제품의 개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상징을 적용한 사례를 보면, 유물

에 나타난 모티프를 그대로 도입하거나 색상을 변형

한 경우, 또 모티프를 패턴화하여 적용한 경우가 대

부분이다. <그림 1>18)은 고종황제가 미국인 외교 고

문(O. N. Denny, 1838-1900)에게 하사한 태극기를

거의 유사하게 대입하여 제작한 가방이다. <그림

2>19)는 조선시대 무관 흉배에 나타난 무늬에 색상을

다양화하여 제작한 열쇠고리이다. 한글은 자음 또는

모음을 패턴화한 경우가 많으며, <그림 3>20)은 한글

의 자음과 모음이 서로 쌓이고 합쳐져 글자가 되는

한글의 제작원리를 시각화한 넥타이이다. 이 외에 탈

춤과 관련해서 <그림 4>21)와 같이 탈춤을 추는 모습



服飾 第63卷 7號

- 52 -

<그림 1> 데니 태극기 가방

- http://www.museumshop.or.kr

<그림 2> 호랑이 열쇠고리

- http://www.khmall.or.kr

<그림 3> 자음모음 넥타이

- http://www.museumshop.or.kr

<그림 4> 탈 넥타이

- http://www.museumshop.or.kr

을 응용한 디자인도 볼 수 있다.

무궁화가 아닌 다른 꽃무늬를 활용한 사례는 다수

확인할 수 있는데 회화ㆍ나전ㆍ복식 유물 등에 나타

난 모란이나 연꽃, 국화 등의 꽃무늬 도안을 <그림

5>22)의 시계, <그림 6>23)의 스카프, <그림 7>24)의

벨트 등에 적용한 다양한 상품이 있다. 모란이나 연

꽃, 국화 등은 민화나 전통 공예품에 나타나는 대표

적인 꽃무늬이지만 동아시아 전반에 나타나는 것으

로 한국을 대표하는 꽃무늬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

서 한국 문화의 고유한 특성을 도입한 제품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동양의 이미지가 강하여 한국의 상

징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해외 박물관에서는 국가를 상징하는 꽃을 패

션문화상품에 활용한 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국화(國花)인 튤립의 품종을 개발,

축제를 열어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박물관에서는 <그림 8>25)에서 보듯이 튤립무늬를 응

용한 스카프와 앞치마, 장신구 등 다양한 문화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영국의 대표적 패션 박물관인 V&A

에서도 <그림 9>26)와 같이 영국의 국화(國花)인 장

미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림 8>

중에 보이는 앞치마는 보태니컬 아트(Botanical Art)

의 거장인 Pierre Joseph Redoute(1759-1840)의 작품

을 상품화한 것이며, <그림 9>의 주요 패턴은 C. F.

A. Voysey(1857-1941)의 작품인 'Bird and Rose'를

반영한 것이라는 상품 설명이 함께 제공되고 있다.

또 여성용 드레스나 블라우스, 스카프, 가방, 레깅스

등의 의류와 노트북케이스 등의 사무용품, 그리고 우

산, 앞치마, 아트 단추 등의 다양한 아이템이 개발되

어 있다.

이상과 같이 국내외 박물관 문화상품의 사례를 분

석한 결과, 국외 박물관의 패션문화상품으로 국화를

활용한 사례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박물관에서는 무궁화를 활용한 제품을 거의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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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나전 주니어 손목시계

- http://www.museumshop.or.kr

<그림 6> 모란문 실크 스카프

- http://www.khmall.or.kr

<그림 7> 국화문 벨트

- http://www.museumshop.or.kr

<그림 8> 네델란드의 튤립무늬 문화상품

- https://www.rijksmuseum.nl(좌)

http://www.teylersmuseum.eu(우)

<그림 9> 영국의 장미꽃무늬 문화상품

- http://www.vandashop.com

아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국외 박물관에서는 넥타이와 가방 외에 다양한 패션

제품이 전개되고 있어 우리 박물관에서도 개발 품목

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의 여타 박물

관 문화상품이나 국외 문화상품의 전개방법을 볼 때

유물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무늬를 패턴화하는

방법이 보편적으로 나타났으며, 디자인의 원천이 되는

유물에 대한 역사적인 정보가 상품정보에 제공되고

있어 문화적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유물에 나타난 무궁화무늬의
역사적 고찰과 조형 분석

1. 무궁화와 무궁화무늬의 역사적 고찰
우리나라 국화(國花)인 무궁화는 오래전부터 한반

도에서 자생하던 꽃으로 알려져 있다.27) 무궁화에 대

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기원전 4세기경에 쓰인 산

해경(山海經)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으며28), 또 다른
기록으로는 단기고사(檀奇古史)의 ‘근수(槿樹)’29)

와 환단고기(桓檀古記)의 ‘환화(桓花)’, ‘천지화(天

指花)’30) 등이 있다.31) 또한, 신라 효공왕과 고려 예

종 때에는 외국으로 보내는 국서에 우리나라를 ‘근화

향(槿花鄕)’이라 표현할 만큼 무궁화가 많이 피어 있

었다고 한다.32) 이런 기록들로 미루어볼 때 아주 예

로부터 무궁화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꽃으로 인식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무궁화무늬의 시각적 이미지가 본격적으로 등장하

는 것은 근대 이후이다. 1885년에 제조된 대한제국의

화폐에 <그림 10>33)과 같이 무궁화꽃가지와 오얏꽃

가지가 함께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 의복에는

1895년에 제정된 육군복장 중 장교 제복 단추에 사

용되었으며, 1897년에는 <그림 11>34)과 같이 매듭단

추에 무궁화무늬를 사용하였다. 이외에도 소매에 무

궁화 금사수제(金絲綬制) 장식, 견장, 모자, 턱 끈 장

식단추 등에 여러 가지 무궁화무늬가 활용되었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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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대한제국의

두돈오푼백동화와 무궁화

- 정성채 박사 기증화폐 특별전, p. 58.

<그림 11> 보병부령 상복의 단추

- 육군박물관 소장 군사복식,

p. 73.

<그림 12> 민철훈 대례복

- 대한제국 남성예복, p. 77.

<그림 13> 무궁화 지도

- 無窮花大全 2, p. 44

<그림 14> 대한독립선언서와 부분

- 無窮花大全 2, p. 24.

또한 1900년에 제정된 <그림 12>36)의 문관대례복에

서는 가슴 부분에 수놓은 무궁화의 수(數)로써 관직

의 등급을 나누었다. 대한제국에서는 명백하게 국화

(國花)로 무궁화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왕가의 상

징이었던 오얏꽃과 함께 무궁화를 국가적인 상징무

늬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무궁화는 상실된 국

가를 대신하는 나라꽃의 의미로 널리 사용되었다. 일

제강점기 애국교육운동의 일환으로 <그림 13>37)과

같은 한반도 형상의 가지에 꽃이 핀 무궁화 자수의

도안이 고안되었으며, 한국에서 발표된 최초의 독립

선언서로 알려진 <그림 14>38)의 상단에서 태극기를

감싸 안은 무궁화의 꽃과 잎을 볼 수 있다. 당시 무

궁화는 독립운동의 표식으로서 도서의 표지, 지도나

손수건, 베갯모에 이르는 일상적인 소품에까지 다양

하게 사용되면서 대중적인 호응을 얻게 되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함께 국가 위

상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국가를 상징하는 휘장으로

의장화 된39) 무궁화는 국화(國花)로서의 위치를 확

고히 하였다. <그림 15>4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태극

기와 무궁화가 함께 사용되거나 <그림 16>41)에서처

럼 국가원수를 상징하는 두 마리의 봉황 사이에 무

궁화가 장식되었다.

화폐나 우표 등의 국가발행물에도 무궁화무늬가

등장하였다. 한국은행이 설립된 이후에는 무궁화무늬

를 응용한 <그림 17>42)의 한국은행 휘장이 사용되었

으며43), 주화와 지폐에 무궁화무늬가 빈번하게 사용

되었다. 그 예로 1966년에 새롭게 발행된 <그림 1

8>44)의 일 원화와 우리나라 화폐가 현재의 액면체계

를 갖추게 된 <그림 19>45)의 1970년대 만 원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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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울산공업지구 설정 선언문과 부분

- 박물관으로 온 선물, p. 232.

<그림 16> 국가유공자증서와 부분

- 굳세어라 금순아!, p. 190.

<그림 17> 한국은행

휘장

- 한국은행

화폐금융박물관,

p. 72.

<그림 18> 일 원화

- 한국은행

화폐금융박물관,

p. 73.

<그림 19> 1973년 만 원권

- 한국은행 화폐금융박물관, p. 82.

<그림 20>

정부수립기념우표

- http://stamp.

epost.go.kr

<그림 21> 이디오피아

황제 방한기념 우표

- http://stamp.

epost.go.kr

<그림 22> 대통령

취임기념 우표

- http://stamp.

epost.go.kr

<그림 23>

보통우표

- http://stamp.

epost.go.kr

들 수 있다.

우표에서도 역시 시대별로 다양한 무궁화무늬를

찾아볼 수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기념으로 발행

된 우표에는 <그림 20>46)과 같이 무궁화무늬가 사용

되었다. 또 외국의 수장이 방문할 때나 대통령의 취

임 등에 발행된 <그림 21>47)과 <그림 22>48)의 우표

에서도 무궁화무늬가 사용되었다. 최근에는 도안화된

무궁화무늬가 아닌 <그림 23>49)과 같이 무궁화 품종

인 ‘원화’를 사진처럼 실제에 가깝게 묘사한 것도 선

보였다.

한편 의복에서는 취임식이나 해외 국가 순방, 그

리고 여러 공식 행사에서 영부인이 착용한 예복용

한복을 통해 무궁화무늬를 찾아볼 수 있다. 영부인들

은 한국의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무궁화무늬가 사용

된 한복을 선택하였고, 외교관 부인들 역시 이를 행

사에서 의례적으로 착용하였다.50) 최근 박근혜 대통

령 역시 미국 스미소니언박물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60주년’ 기념만찬에서 무궁화무늬가 자수된 한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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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A> 사실형 <B> 추상형

꽃

단

독

형

<꽃단독 A-1>

보통우표 부분

- http://stamp.epost.go.kr

<꽃단독 A-2>

무백원권 부분

- 정성채 박사 기증

화폐 특별전, p. 58.

<꽃단독 A-3> 심효식 여사

치마저고리 부분

- 이리자 한복, p. 51.

<꽃단독 B-1>

국가유공자 증서

부분

- 굳세어라

금순아!, p. 190.

<꽃단독 B-2>

전라북도 도민증

부분

- 굳세어라

금순아!, p. 78.

<꽃단독 B-3>

국민교육헌장 선포

10주년 기념우표

부분

- http://stamp.

epost.go.kr

<꽃단독 B-4>

몰디브대통령

방한기념 우표 부분

- http://stamp.

epost.go.kr

<표 1> 유물에 나타난 무궁화무늬 분석

착용하기도 하였다.51)

2. 유물에 나타난 무궁화무늬 분석
박물관 도록 등에 나타난 근현대 유물의 무궁화무

늬를 수집하여 분석해 보면 <표 1>과 같다. 조사대상

은 화폐, 우표, 도서, 의복 및 자수물 등으로 다양한

근현대 유물에서 무궁화무늬를 수집할 수 있었다. 수

집된 무궁화무늬를 유사형태로 분류하면 크게 무궁

화의 꽃만 나타난 형태, 꽃과 가지 그리고 잎이 함께

나타난 형태, 여러 무궁화가 군집을 이룬 형태로 나

눌 수 있다. 또 무궁화에 대한 표현의 정도에 따라

거의 사실에 가깝게 표현된 사실형과 대상물의 형태

에 구애받지 않고 생략, 왜곡 등을 통해 추상적으로

표현한 그룹으로 나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궁

화무늬를 꽃단독형, 꽃잎새형, 군집형으로 나누고 각

각 사실형<A>과 추상형<B>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꽃단독형은 <꽃단독 A-1>52), <꽃단독 A-2

>53), <꽃단독 A-3>54)과 같이 잎이나 가지가 없이 꽃

만 있는 형태이다. 다섯 장의 꽃잎과 가운데의 꽃술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었다. 대부분 꽃잎의 끝 부분은 동

글동글하게 물결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특징인데,

이는 벚꽃 잎의 가운데 부분이 갈라져 있는 것과는 형

태적 차이가 있다. 또 꽃잎의 끝에서부터 중심을 향해

줄무늬 같은 주름이 표현된 것이 특징이다. <꽃단독

B-1>55), <꽃단독 B-2>56), <꽃단독 B- 3>57), <꽃단독

B-4>58)의 추상화된 형태는 사실형에 나타나는 특징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꽃잎의 가장자리가 둥글게 표현

되었으며 꽃술을 크게 강조하여 도안화하였다.

꽃과 잎, 가지가 함께 표현된 꽃잎새형도 다수 나

타나는데, <꽃잎새 A-1>59)과 <꽃잎새 A-2>60)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넓적한 꽃잎과 잎이 우거진 형태

가 있으며 <꽃잎새 A-3>61)과 <꽃잎새 A-4>62)와 같

이 꽃과 잎, 가지, 개화하지 않은 봉오리 등이 함께

사실적으로 표현된 형태가 있다. 또 <꽃잎새 A-5>63)

와 같이 두 송이가 나란히 제시된 사례도 있다. 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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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잎

새

형

<꽃잎새 A-1>

보통우표

- http://stam

p.epost.go.kr

<꽃잎새 A-2>

일원화 부분

- 정성채 박사 기증

화폐 특별전, p. 82.

<꽃잎새 A-3>

공덕귀 여사

치마저고리의

부분

- 영부인

예복으로 본

한복의 흐름,

p. 25.

<꽃잎새 A-4>

베갯모

- 베갯모와 떡살로

본 한국전통문양,

p. 16.

<꽃잎새 A-5>

보통우표 부분

- http://stam

p.epost.go.kr

<꽃잎새 B-1> 나전도안

- 한국 근현대 나전도안, p. 112.

<꽃잎새 B-2>

- 대한제국 남성예복,

p. 62.

군

집

형

<군집 A-1>

정부수립 제10주년

기념우표 부분

- http://stamp.

epost.go.kr

<군집 A-2>

천원권 부분

- 정성채 박사

기증 화폐 특별전,

p. 126.

<군집 A-3>

만원권 부분

- 정성채 박사

기증 화폐

특별전, p. 126.

<군집 A-4>

무궁화 지도

- 無窮花大全

2, p. 44.

<군집 A-5>

1970년대 저고리

부분

- 그리운 저고리,

p. 140.

<군집 A-6>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

치마 부분

- 그리운 저고리,

p. 140.

<군집 B-1>

로타리 창설 50주년

기념우표 부분

- http://stamp.

epost.go.kr

<군집 B-2>

아리랑 스카프 부분

- 굳세어라 금순아!,

p. 60.

<군집 B-3>

아리랑 스카프 부분

- 굳세어라 금순아!,

p. 63.

<군집 B-4>

조선소년군 항건

부분

- 無窮花大全 2,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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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표현한 사례는 드물었으나, <꽃잎새 B-1>64)

과 <꽃잎새 B-2>65)에서 그 사례를 볼 수 있다.

무궁화의 꽃 여러 송이가 함께 모여 있는 군집형

은 빈번하게 나타난다. 한두 개의 꽃과 잎을 중심으

로 표현한 형태와 <군집 A-1>66)처럼 여러 꽃을 둥

글게 배열한 형태가 대다수였다. 사실적인 형태는 실

제 무궁화 꽃가지와 같이 다양한 방향에서 본듯한

꽃이 가지에 달린 형태로 묘사되었다. <군집 A-2>67)

와 <군집 A-3>68)에서 보듯이 지폐에서는 조금 더

사실적으로 표현된 반면 <군집 A-4>69), <군집 A-

5>70), <군집 A-6>71)처럼 자수품에서는 다소 단순하

게 표현되었다. 추상적으로 도안된 형태인 <군집

B-1>72), <군집 B-2>73), <군집 B-3>74), <군집 B-

4>75)에서는 정면에서 본 꽃과 잎, 그리고 줄기로 넝

쿨 형태를 만들어 대칭 구도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Ⅳ. 무궁화무늬를 활용한 박물관
패션문화상품 개발

1. 무궁화무늬 패턴 개발
이제까지 살펴본 유물에 나타난 무궁화무늬의 조형

분석을 바탕으로 박물관용 패션문화상품을 제안하고

자 한다. 무궁화무늬에 대한 자료 수집 결과 국가 발

행 인쇄물이나 화폐, 우표, 의복 등의 유물에서 폭넓

게 나타나고 있어 다양한 원천이미지를 수집할 수 있

었다. 꽃단독형, 꽃잎새형, 군집형으로 나눌 수 있고,

실제에 가깝게 사실적으로 표현된 것과 추상적으로

도안화 된 형태 등 다양한 무궁화무늬를 추출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무궁화무늬의 원형을 선별하고 모티

프로 개발하였으며,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이번 패션문화상품 개발에서는 유물과의 연관성을

높이고 국가상징으로서 무궁화의 이미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수집된 원천 이미지를 가능한 충실하게 반

영하였다. 색상으로는 무궁화무늬 유물에서 주로 나타

난 꽃잎 부분의 분홍, 연보라, 백색과 잎의 녹색, 꽃술

의 노란색, 그리고 태극기의 청색과 적색, 흑색계열을

도입하였다. 무궁화무늬를 활용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

적이므로 제시하는 정확한 색명은 논외로 하고자 한다.

<꽃단독 A>에서는 수집된 유물자료 중 꽃술 부분을

크고 세밀하게 표현하여 강조한, 1980년대 디자이너

이리자의 한복에 나타난 무궁화 자수를 활용하였다.

꽃술은 자수의 질감을 그대로 살리고 꽃잎은 수묵화의

느낌으로 연출하였다. <꽃단독 B>를 대표하는 원형으

로는 국가 유공자 훈장에 나타난 도식화된 무궁화무늬

를 선택하였으며, 도식화된 느낌을 강조하여 무늬를

확대하고 그 안에 작은 무늬를 반복하여 배열하였다.

<꽃잎새 A>에서는 윤보선 대통령의 부인인 공덕귀

여사의 한복에 나타난 무궁화무늬 자수를 원형으로

하였고, 꽃과 잎, 가지 형태를 연결하여 스트라이프

패턴을 개발하였다. <꽃잎새 B>는 정교한 나전기법의

도안을 원형으로 하여 비교적 섬세하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원형이 꽃을 중심으로 좌우에 잎이 있는 형

태이므로 이를 연결하여 사방패턴으로 제시하였다.

<군집 A>에서는 천 원권 화폐에 나타난 무궁화무늬

의 사실적 표현을 도입하였고, 연속으로 무늬를 배열하

여 바탕으로 삼고 그 위에 크기가 큰 무궁화 꽃이 바

람에 떨어지는 모양으로 변화를 주었다. 이를 대한민국

의 영문명칭인 ‘KOREA’에 대입하여 패턴으로 제작하

였다. <군집 B>에서는 스카프에 한반도 지도와 함께

표현되었던 무궁화무늬의 단순화된 형태를 강조하였으

며, 개발 모티프에서 색상을 배제하고 이미지를 중첩하

여 배치하고 그 위에 채색된 모티프를 중복시켰다.

2. 패션문화상품 디자인
본 연구에서 개발한 무궁화무늬의 꽃단독형, 꽃잎

새형, 군집형을 사실적 표현<A>, 추상적 표현<B>으

로 나누고 이를 각각 박물관용 패션문화상품에 적용

하였다. 현재 박물관의 온라인 문화상품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패션 관련 상품군은 생활용품의 섬유류와

패션잡화, 액세서리이고 이중 판매가 높은 상품은 티

셔츠, 넥타이, 가방이었으므로 <표 3>과 같이 티셔츠,

넥타이, 가방을 각 6종씩 개발하여 총 18개의 디자인

을 전개하였다. 패션 디자인 발상법 중 극한법, 반대

법, 전환법, 결합법, 제거법, 부가법 등을 사용하여76)

무궁화무늬를 다양하게 적용하고자 하였다. 또 모티

프의 크기를 확대 또는 축소하거나 반복, 중첩, 불규

칙한 배열 등 전개 방법을 다양하게 하여 차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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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개발 모티브 패턴

꽃

단독형

사실

A

주미한국 대사의

부인인 심효식 여사

한복의 자수

1976년, 이리자 作

- 이리자 한복, p. 51.

추상

B

국가유공자 증서의

부분

2001년

- 굳세어라 금순아!,

p. 190.

꽃

잎새형

사실

A

윤보선 대통령 부인

공덕귀 여사

한복의 자수

1960년대

- 영부인 예복으로 본

한복의 흐름, p. 25.

추상

B

나전의 도안

1960-70년대

- 한국 근현대

나전도안, p. 112.

군집형

사실

A

천 원권 중 부분

1975년

- 정성채 박사 기증

화폐 특별전, p. 126.

추상

B

아리랑 스카프 중 부분

한국전쟁 직후

- 굳세어라 금순아!,

p. 60.

<표 2> 무궁화무늬의 원형과 개발 모티브 및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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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셔츠 넥타이 가방

꽃

단독형

사실

A

추상

B

꽃

잎새형

사실

A

추상

B

군집형

사실

A

추상

B

<표 3> 개발된 무궁화무늬의 패턴을 적용한 문화상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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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다.

<꽃단독 A>에서는 사실적 표현을 보다 강조하기

위해 티셔츠와 가방 디자인에서는 ‘큰 것을 크게’하

는 극한의 개념을 사용하여 꽃의 수술이 보일 만큼

무늬의 크기를 확대하였다. 넥타이에서도 무궁화무늬

가 비교적 명확하게 보이도록 강조하였다. <꽃단독

B>에서는 도안화된 무궁화무늬를 확대하여 티셔츠의

전면에 과감하게 사용하고 내부에 ‘작은 것을 최대한

작게’하는 극한의 개념을 도입하여 점무늬와 같은 무

궁화무늬를 빼곡히 넣어 그래픽 효과를 유도하였다.

넥타이에서는 동일한 무늬를 사선 위에 드문드문 배

치하였으며, 가방에서는 무늬의 외곽선을 점선과 실

선의 형태로 다양화하고 여러 가지 크기로 반복 사

용하였다.

<꽃잎새 A>에서는 불규칙한 배열을 사용하여 패

턴의 정형성을 탈피하고자 하였다. 사실적으로 표현

된 무궁화무늬를 다양한 크기로 자유롭게 배열한 티

셔츠를 제안하였고, 넥타이는 개발한 스트라이프 패

턴을 사선으로 배열하여 경쾌한 감각으로 표현하고

자 하였다. 동일한 스트라이프 패턴을 가방에는 직선

으로 배열하고 무늬의 크기와 간격에 차이를 두어

리듬감을 주었다. <꽃잎새 B>에서는 사방패턴으로

개발된 무궁화무늬를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변형하여

티셔츠에 적용했고, 넥타이에는 비교적 작게 사선으

로 전개하였다. 가방에는 명확하게 무늬가 보이도록

전면에 크게 전개하여 제품 간에 차별을 두었다.

<군집 A>에 제시된 티셔츠에는 가슴 부분에 무궁

화무늬를 넝쿨처럼 배열하여 영문 ‘KOREA’를 표현

하였다. ‘붉은 악마’의 붉은색이 우리나라의 상징적

요소로 새롭게 인식되므로 붉은색을 사용하여 국가

행사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넥타이는 젊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선 스트라이프로 무늬를 배열

하여 캐쥬얼한 느낌을 살렸다. 개발된 무늬의 크기에

변화를 주어 가방에도 적용하였다. <군집 B>에서는

개발된 무늬를 티셔츠에서는 가슴과 어깨 부분에 이

어지도록 자연스럽게 배치하였고, 넥타이에서는 바탕

의 잔무늬 위로 드문드문 포인트를 주었다. 가방에는

세 면의 가장자리를 레이스와 같이 연출하였고, 부분

적으로 다시 원형의 무늬를 반복하여 여성스러운 느

낌을 살렸다.

Ⅴ.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 국가상징 중 하나인 무궁화는 문화상품

을 위한 중요한 디자인의 원천이다. 박물관의 문화상

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닌 국가이미지를 전달하는 통

로이나, 조사 결과 현재 우리나라 박물관의 기념품점

에서는 무궁화를 디자인에 사용한 문화상품을 찾아

보기 어려웠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국가를 상징하는

꽃무늬를 패션상품에 활용하는 사례가 많고 심지어

하와이 무궁화는 우리 무궁화와 동일한 꽃이기 때문

에 한국 무궁화만의 독특한 조형적 특징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물에 나타난

무궁화무늬를 분석하여 특징을 찾고, 한국적인 조형

성을 반영한 패션문화상품을 제안하였다.

분석 결과 무궁화무늬는 1. 꽃이 단독으로 나타난

경우, 2. 꽃과 잎, 가지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 3. 여

러 개의 무궁화가 군집으로 나타나는 경우로 다양하

게 나타났으며 사실적 또는 추상적으로 표현되었다.

특히 무궁화 꽃은 다섯 장의 꽃잎으로 이루어져 있

고, 가운데 꽃술이 길게 강조되며 꽃잎 가장자리는

물결과 같이 동글동글하게 표현된 것이 특징이다. 색

상은 명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꽃의 중심부는 분홍이

나 보라, 적색 계열이고 꽃잎 가장자리는 백색이거나

전체적으로 붉은색 계통이 대부분이었으며, 꽃술은

노란색이거나 꽃잎과 같은 색이었다. 이러한 분석 결

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무궁화무늬의 조형적 특징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원형 콘텐츠를 추출하였고, 이를

반영하는 모티프와 패턴을 개발, 실제 박물관 패션문

화상품으로서 판매도가 높은 아이템인 티셔츠, 넥타

이, 가방에 적용하여 총 18개의 다양한 디자인을 제

안하였다.

이 연구는 유물에 나타난 다양한 무궁화무늬를 수

집하고 분석하여 한국적인 무궁화무늬의 조형적 특

징을 추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패턴을 개발하여 다

양성을 추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판매 시 상

품 설명에 디자인의 원천자료인 유물에 대한 설명이

제공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은 유물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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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박물관의 문화상품 판매에 적합한 방법으로 생

각된다. 또 무궁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가이미

지를 고양하고 문화적인 학습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무궁화무늬의 모티프를 개발하고 상품

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었으므로 실제 판매 가능

한 상품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에 제한점이 있

다. 실제 판매용 상품으로 제시되었을 때에는 무늬의

색채, 재현방법, 재질 등에 따라 이미지에 차이가 있

을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향후 무궁

화뿐 아니라 국가 상징적 의미가 있는 색, 재질 등에

관해서도 심도 깊은 조형적 탐구와 다양한 디자인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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